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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고대 제국 <전편 마지막회>  (9/8/2012) 

 

B.C 고대 제국은 로마제국 이전의 헬라 제국까지만 다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로마인의 이야기>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 성전>등의 베스트셀러를 통하여 로마제국 

부터 이슬람제국, 기독교 제국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한다. <성경과 고대제국> 칼럼을 

중단하는 이유는 로마제국 시대는 예수님 전후 시대와 겹쳐서 예민한 부분도 있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나의 오지랍을 

꾸짖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기도 하다. 재미가 없었나? …  

<B.C. 4 세기> 헬라의 두로 공성전 : 페르시아의 속국이자 페르시아 함대의 주도적인 

역활을 했던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가 이수스 전투에서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하지만 두로 (티루스)는 알렉산더의 사절단을 죽여 시신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 두로성은 육지에서 0.5 마일 떨어져 있고, 성벽의 둘레가 

0.8km 에서 1.2km 에 달하고, 높이가 45m 에 달하기 때문에 두로는 버티어내리라 

믿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7 개월간의 공격끝에 두로성은 함락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8 천명의 두로 백성들을 살해하고 3 만명을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로써 다윗 때부터 우호 

관계였던 이세벨의 두로와 시돈의 페니키아는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한다. 

<알렉산더 사망> : 인도 갠지스강까지 점령한 알렉산더는 군인들의 종군 거부로 32 세 

나이에 죽고 그 넓은 대륙은 7 명의 장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다가, 3 명은 도태되고, 

4 명에 의해 통치된다. 이중 셀루쿠스가 유대를 통치하는데, 그는 헬라문화를 유대에 

강요하자, 유대 안에 반 헬라 감정이 싹튼다. 이 시기에 로마는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치루고 있다. 3 차에 걸쳐 120 년간 계속된 포에니 전쟁은 신흥국가 로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 이에 반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가 세운 강력한 해상국가로 시칠리아 섬 

서쪽을 400 년간 이상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23 년간의 1 차 포에닌 전쟁과 16 년간의 

2 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자 필립포스 2 세 때부터 마케도니아의 통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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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그리스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던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크게 무찌름으로써 마케도니아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만다. 이때가 B.C. 

197 년이다. 

<마케도니아 전쟁> : 그리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를 응징하고 싶어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때 2 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한니발이 

셀루커스로 망명해 있었고 최고조에 달한 때라 세루쿠스는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이미 로마의 속국이었으므로 이는 로마에 대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셀루커스는 로마에게 참패를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하여 한니발을 총사령관으로 

내세운다. 그러자 로마도 스키피오를 투입시켜 시리아로 향한다. 3 차 포에니 전쟁에서도 

로마가 승리하여 5 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전쟁 배상금으로 합의한다. 

셀루커스는 국내 모든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할려고 하다가 암살당한다. 

<B.C. 31 년 : 악티움 전쟁> : 헬라제국의 종말 : B.C. 333 년은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한 해이다. 이집트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300 년간 알렉산더의 장수 프톨레미가 

왕조를 이루며 통치했다. 그들은 이집트와 유대를 함께 지배했다가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에게 유대 통치권을 빼앗긴다. 이집트를 통치하던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다. 이집트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 아니고 백인인 

이유는 그녀의 조상들은 그리스, 마케도니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21 살에 이집트 

여왕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시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25 세 최연소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와 내전을 벌리던 시절이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 망명을 

요청하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인 어린 왕과 환관들이 폼페이우스를 살해하고 그의 

목을 카이사르에게 바친다. 이때 이집트가 왕위 계승권으로 골치를 아파하자,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왕위에 앉히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이후 로마는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자 오랜 공화정을 끝내고 단일 황제 체제로 바뀐다. 결국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공화정 

사람들의 권력 싸움에 의해 암살당한다. 이후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그는 그의 

전재산을 로마 시민들에게 분배하라는 것과, 후계자는 18 세의 옥타비아누스라는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것이었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를 진정으로 사랑한  카이사르를 암살한 원로들과 

공화정파들을 성토하게 되고 카이사르의 부하 안토니우스에 의해 모두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내분은 

14 년간 지속된다. 한편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다. 마침내 두 장군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그것이 악티움 해전이다. B.C. 31 년 

9 월 2 일 엄청난 로마 군인들이 서로 적이 되어 싸운다. 클레오파트라 (그녀에게는 

카이사르의 아들 한명과 안토니우스와의 쌍둥이 자녀와 두살배기 어린아이가 있었음) 도 

안티니우스를 돕기 위해 해전에 군대를 이끌고 참가하지만 전쟁 도중에 퇴각을 한다. 

이에 안토니우스도 군사들을  버리고 그녀를 따라 지금의 리비아로 도망을 친다. 이때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전쟁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양쪽 모두에게 

금은 보화 상자를 보내어 보험에 들었다가  전세가 기울어지자 옥타비아누스에게 줄을 

섰다. 그는 정치적 욕심이 크고 간교한 정치인이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대왕 

자리를 지킨 헤롯에게 동방박사라는 자들이 ‘유대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낳다’고 하니,  갓 

태어난 예수를 가만히 두겠는가.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거짓 

유언비어에 속아 스스로 자결하고 그 뒤를 이어 클레오파트라 마저 자결함으로써, 

헬라제국은 종말을 고한다.  

 


